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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차 연구원 임시 이사회 개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

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었다. 최삼규 이사

장을 비롯하여 총 14명의 이사 및 감사가 참

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연구원의 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와 함께 원장 및 선출직 이

사, 비상임 감사 선임의 건 등이 부의되었다. 

최삼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업계의 상

황이 어려울수록 연구원은 더욱 분발해 건설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산업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연구하고,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연구원의 제7대 원장으로 이상호 한미글로벌 사장을 선임하였다. 

‘2016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성료

연구원은 지난달 3일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16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홍일 연구위원과 허윤경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2016년 건설 경기 전망”과 “2016

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을 발표하였다. 이어 스페셜 세션에서는 유의성 연구위원이 “조기경보체계(EWS) 도

입을 통한 해외건설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발표하였다.

국회 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

연구원의 김민형 연구위원은 지난달 10일 정성호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의원회관의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해외 진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해외건설 지원 정책 현황 및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같은 달 13

일에는 이영환 연구위원이 김성태 의원 주최로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

능 개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노후 인프라 시설의 실태와 안전 및 성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제24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참여

연구원의 심규범 연구위원은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

숍’에서 “건설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발제하여 일본 건설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은 한국과 일본의 건설 전문가들이 양국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협

력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순차 개최하는 모임이다.

건협 주최 ‘지방 순회 설명회’에서 경기 전망 강연

연구원의 이홍일 연구위원은 대한건설협회가 지방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최한 지방 순회 설명회에서 ‘2016년 건

설경기 전망’을 강연하였다. 이번 강연은 지난달 10일(창원), 13일(제주), 23일(대전), 26일(춘천) 각각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